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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특성화고 ICT 국가기술자격자 937명 배출 

- 코로나19 여파 최소화 위해 실기검정 한 달 연기해 시행  

- 수업일수 부족한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응시기회 넓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은 전국 37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등 기능사 5종목에 대한 

실기검정을 시행해 총 937명의 ICT 국가기술자격자를 배출했다.

ㅇ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된 시험은 원래 6월 일정이었으나 코로

나19 여파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응시자격 확보

를 위해 한 달 연기되어 시행됐다.

□ KCA는 이번 시험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 특성화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 또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한 ‘안전 우선 시험장’을 성공적

으로 운영하며 국민안전에 앞장섰다.

ㅇ KCA 정한근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ICT 전문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좁아진 

취업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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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A는 2010년부터 전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

기술사를 포함, 총 25개 종목에서 연간 약 8만명의 산업현장 기술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ㅇ 2019년에는 신규 자격취득자 18,566명을 배출했고 그 중 13,876명의

취업연계를 통해 급변하는 ICT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배출해왔다.

참고 특성화고의 특징

 o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학교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에 맞는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o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일정 교육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실기
시험만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 


